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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 `천차만별` 매일경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금리가 은행마다 다르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적용 등 금리 조건도 제각각이어서 대출받을 때 꼼꼼한 비교가 필요

정부 보증 대출에 대해 은행들이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금리가 은행마다 적게는 0.29%포인트에서 최대 1.42%포인트까지 차이

라임 배드뱅크 대주주 자리 신한금융이 총대 맨다 파이낸셜뉴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지난 26일 배드뱅크 출범을 위한 협상을 벌였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배드뱅크 대주주를 맡기로

이르면 이번주 출자 비율 등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금융당국의 심사와 승인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된다면 배드뱅크는 오는 8월쯤 설립될 것으로 전망

우리금융, 아주캐피탈 인수 또 미뤄질까 아시아투데이

아주캐피탈에 인수를 위해 조성된 펀드 만기일이 코앞...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은행이 아주캐피탈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인수 작업이 마무리

금융당국, 다가올 코로나19 위기를 고려해 M&A과 같은 외형확장에 나서기 보다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의 내실에 집중하기 바란다는 메시지…

하나금융, 열네번째 자회사로 더케이손해보험 안았다 이뉴스투데이

하나금융지주는 2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더케이손해보험 지분 70%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건의 승인을 획득

지난 1월 20일 이사회에서 더케이손해보험 인수 및 자회사 편입을 결의했고, 2월 14일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

초저금리 시대, '보험료 금리' 1% 시대 열렸다 머니투데이

0%대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보험회사의 예정이율도 처음으로 1%대로...국내에 보험사가 처음 설립된 1946년 이후 1%대 예정이율은 74년 만에 처음

삼성생명은 지난 1월 ‘GI플러스종신보험’을 출시하면서 예정이율을 1.9%로 낮춰...업계 1위의 이같은 행보는 다른 보험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재난지원금 현금화 ‘꼼수’?…과잉진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 급증 동알일보

4대 손해보험사  따르면 5월 1~20일 일평균 실손보험 청구건수는 2만2,752건...3, 4월 각각 1만7,067건, 1만8,553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20~30% 증가한 수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미뤄왔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13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

'일감몰아주기' 고발 면한 미래에셋, 발행어음 속도낼 듯 이데일리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에 대해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3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

이번 공정위 제재에서 검찰 고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결정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적격성 심사 여부에 리스크를 해소

코로나19 여파에 4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 감소 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의 주식·회사채 발행실적은 11조4천719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6천436억원(28.8%) 감소…

주식 발행 규모는 IPO와 유상증자 모두 감소...전월보다 4천206억원(89.6%) 감소한 486억원...회사채 발행 규모는 11조4천233억원으로 전월 대비 2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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